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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리테오,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와 리테일 미디어의 미래를 다룬 

보고서 발표  

‘위대한 디프래그 - 2024 년, 커머스 미디어가 어떻게 광고를 

통합할까요?’ 
 

- 전 세계 유통사, 브랜드, 에이전시 대다수가 매출 향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‘리테일 미디어’를 꼽아 

- 어드레서빌리티 시대, 퍼스트 파티 데이터와 함께 리테일 미디어의 역할과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어  

 

 

커머스 미디어 그룹 크리테오는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유통사, 브랜드, 에이전시 및 퍼블리셔를 대상으로 광고 생태계

의 변화와 커머스 미디어의 전망에 대해 분석한 리포트 ‘위대한 디프래그 : 2024년, 커머스 미디어가 어떻게 광고를 통

합할까요?’ 를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. 

 

크리테오의 리포트에 따르면, 전 세계 리테일사의 89%, 브랜드의 88%, 에이전시의 93%가 매출 향상에 ‘리테일 미디어’

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.  

 

이에 2024년에는 모든 플레이어가 리테일 미디어에 예산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. 한국이 속한 동북아시아의 경

우 브랜드의 58%, 에이전시의 54%가 전년 대비 리테일 미디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, 리테일

사의 경우 ‘향후 12~18개월 내 리테일 미디어에 대한 투자가 우선순위가 되거나 매우 높을 것’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%

로 나타났다.  

 

퍼블리셔들도 리테일 미디어에 크게 주목하고 있었다. 과반수 이상의 퍼블리셔들은 리테일 미디어를 통해 수익을 창출

하기를 희망했으며(69%), 특히 미국의 경우 리테일 미디어에 대한 관심도 80%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. 

 

대다수의 리테일사가 향후 리테일 미디어의 핵심 성장 분야로 ‘오프사이트 캠페인’을 꼽은 가운데, 퍼블리셔의 40%가 

‘리테일 미디어 광고 지출을 활용하기 위해 웹 페이지에 제품 추천을 삽입할 의향이 있다’고 응답했다. 이 중 가장 중요

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는 잠재적 매출 성장(36%), 사이트 방문자와의 연관성(31%), 사이트와의 문맥 관련성(22%), 

가격모델(10%)순으로 나타났다. 

 

전 세계 퍼블리셔의 50%가 리테일 미디어 생태계 내 브랜드와 에이전시, 유통사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

최우선 과제라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. 반면 28%의 퍼블리셔들은 다양한 파트너와의 관계 형성을 위한 기회가 부족하



 

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며 커머스 광고주나 예산, 커머스 데이터에 직접적인 접근이 어려워 커머스 미디어를 매출원으로 

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20%에 달했다. 한편 전 세계 리테일사의 3분의 1가량이 올해 중요한 마케팅 목

표로 ‘새로운 파트너십 형성’을 꼽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2024년에는 퍼블리셔들에게 파트너십 구축 기회가 확대될 전망

이다. 

 

어드레서빌리티 시대에 접어들면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 활용 능력이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가운데, 58%의 브랜드와 

51%의 에이전시가 리테일 미디어를 넘어 커머스 미디어를 활용한 수익 다각화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 

 

한국과 일본의 경우 현재 57%의 브랜드들이 온사이트와 오프사이트 리테일 미디어에 투자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, 

2024년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‘리테일 미디어와 동일한 퍼스트파티 및 폐쇄 루프형 기능을 제공하는 비유통사 업

종에 투자할 기회를 찾을 것’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두 국가 모두 50% 이상으로 나타났다. 

 

이 가운데 퍼블리셔 집단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 ‘향후 3~5년 내 퍼블리셔 

업계의 전망’에 대해 묻는 질문에 퍼블리셔의 37%가 앞으로 리테일 미디어와 유사한 모델을 채택함에 따라 퍼블리셔 

사이트가 리테일 웹사이트와 비슷해질 것이라고 답했으며, 전 세계 퍼블리셔의 46%는 이미 커머스 미디어 전략을 도입

했거나 도입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. 

 

크리테오의 최고 기슬 책임자(CTO)인 브라이언 글리슨은 “어드레서빌리티 시대가 다가오면서 사실상 소비자의 모든 구

매 여정을 추적해야 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.”며 “수년간의 커머스 미디어 혁신 노하우를 기반으로 크리테오는 그간 파

편화되고 조각화된 시스템 연결을 통해 브랜드와 에이전시, 퍼블리셔들을 가치있고 관련성 있는 데이터에 효과적으로 

연결해줄 수 있다고 자신한다. 크리테오는 선진적인 AI 기술, 보다 투명한 프로세스, 전략적인 파트너십 등을 지원해 디

지털 생태계의 모든 플레이어들이 리테일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쉽고 빠르게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

움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고 전했다. 

 

# # # 

 

□ 크리테오 소개 

크리테오(NASDAQ: CRTO)는 마케터와 미디어 소유자가 더 나은 커머스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

커머스 미디어 기업이다. 업계를 선도하는 크리테오의 커머스 미디어 플랫폼은 상품 발견부터 구매에 이르기까지 

보다 풍부한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2,000 여 마케터와 수천명에 이르는 미디어 소유자를 연결한다. 

크리테오는 신뢰할 수 있고 영향력 있는 광고에 힘을 실어줌으로써, 제품 발견, 혁신, 선택 및 구매를 장려하는 오픈 

인터넷을 지원한다. 자세한 정보는 크리테오 코리아 홈페이지(www.criteo.com/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

http://www.criteo.com/kr

